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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

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반국도 예산은 포항, 거제 등 

재해·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점 지원사항입니다

□ 정부가 추경 처리를 위해 야당 의원 지역구에 집중 지원했다는 

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금번 추경에 반영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일반국도 예산 1,490

억원은 추가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

ㅇ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일반국도* 지원을 확대하되,

포항, 거제 등 재해·위기지역에 대하여 중점 지원**한 것입니다.

     * 지역적으로 편중된 고속도로, 철도 등 대규모 건설사업은 추경 대상에서 배제

    ** 포항지역 국도(+160억원), 거제지역 국도(+80억원) 등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경제, 5.1. 수) >

◈ 野에 SOC사업 예산 80% 배정한 정부

ㅇ “정부가 추가경정예산(추경)으로 편성한 사회간접자본(SOC) 사업의 대다수가
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 지역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.”고 하면서,

- “정부가 추경 처리에 비협조적인 야당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‘꼼수’를
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.”라고 보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최동일 사무관(☎ 044-215-7331), 국토교통부 

간선도로과 정경인 사무관(☎ 044-201-35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